
OCI, 새만금 폴리실리콘 투자 백지화
전북도와 72만평방미터 부지 계약 … 투자규모 축소로 생색내기 논란

OCI(대표 백우석)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가 계획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OCI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5개월만에 사실상 새만금산업단지 첫 투자기업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대규모로 추진됐던 태양광 공장 건설 사업이 빠져 <알맹이 없는 투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OCI와 2010년 8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5개월만인 2월 말쯤에 토지

매매 계약을 정식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월7일 발표했다.

OCI는 2월6일 이사회를 열어 72만6000평방미터의 새만금 부지매입 건을 승인했다.

OCI 백우석 사장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새만금지구에 OCI가 중추적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며 “투자를 계기로 태양광을 포함한 관련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CI는 새만금지구 150만평방미터 부지를 사들여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

설하기로 계획했으나 세계경기의 불황으로 태양광 시장이 위축되자 정식계약을 미루다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투자규모를 크게 줄여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OCI는 2013년 상반기에 9500억여원을 투입해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16만2000여평방미터에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해 2015년에 완공하고, 생산되는 스팀과 전기를 바로 옆에 건설할 신소재 공장과 인근 공장에 공급할 계

획이다.

아울러 56만1000평방미터의 1공구에는 <첨단 신소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생산

할 부품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발표된 투자규모가 OCI의 투자계획 10조원에서 크게 축소돼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과 함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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